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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uccess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health 

community organizing in regard to its perspective in: 148 village, Gangbuk-gu, Seoul.

  Methods: We conducted a qualitative study using in-depth interviews from February 2020 to December 

2021. Seven operators who had worked for the project were enrolled in this study. 

  Results: In this study, the success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health community organizing were 

analyzed as follows; building community relationships across generations; starting from interests of the 

community; belief that working together can solve the issues; external support based on spontaneity of 

community; project based on publicness; discovering community-based leadership.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ed that health community organizing following the principle of 

community organizing can sustain and develop itself without external support. In order to develop into 

resident-oriented health community organizing,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success factors derived from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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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세계보건기구는 건강 격차를 이고 모든 사

람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 근법으로 일차

보건의료를 제시하 다[1]. 일차보건의료는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건강문제에 

하여 상향식의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에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는 일차보건의

료의 핵심 략으로 다 진다[2]. 이러한 지역사회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하여 주민 스스로 주

민의 조직화된 힘으로 지역사회 근본 인 변화

를 이끌어내는 주민조직화 원리를 용한 것이 

바로 건강주민운동이다[3,4].

  건강주민운동은 주민조직화를 건강 역에 

용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이 사회  자본을 형성

하고 자신의 삶에 향을 주는 건강결정요인에 

한 통제력을 갖게 되고 건강형평성을 추구한

다는 에서 요하다[5-8]. 건강주민운동에 한 

여러 사례가 있는데 부분 정부지원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강북구 건강주민운동도 2012년 정

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시작하 으며 건강설문조사 

수행, 건강카페 개소, 여러 가지 건강 소모임이 

진행되었다. Hong 등[9]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한 강북구 건강주민운동의 성과와 한계에 한 

연구에서 기존 건강증진사업과는 다르게 주민조

직화 략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의 보건의

료계획을 수립하고, 주민활동가가 보건소, 문가, 

주민의 매개자 역할을 하 다는 에서 차별 이 

있었지만, 비 기간 부족, 불분명한 정체성, 사업 

성과 측의 어려움 등 시범사업으로서의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2013년 정부지원이 단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강북구 건강주민운동은 건강카페 

신 마을사랑방 운 이 시작되었고, 건강소모

임은 마을축제, 청소년 활동, 청년 모임 등의 형

태로 계속해서 진행되었다. Hong 등[4]은 이 게 

건강주민운동이 지속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주

민리더의 역량 강화, 주민만나기를 통한 운동주

체의 확산, 주민필요 심의 , 민 학 네트워

크의 형성을 언 하 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속

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외부의 지원이 주민의 

자발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주민지도력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한다는 을 지 하 다. 

이후 2018년부터 강북구 건강주민운동은 단순히 

운동의 지속을 넘어 주민주도로 장기 인 

에서의 구체 인 지역사회 변화를 한 활동으로 

확장해 나아갔다.

  이에 이 연구는 강북구 건강주민운동 참여자

들을 상으로 심층면 을 시행하여 정부지원이 

단된 이후에도 건강주민운동이 발 해 나아간 

과정과 강북구 건강주민운동의 단계별 특징을 

분석하고 발 가능요인을 도출하는 것을 목 으로 

수행되었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2012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강북구 148번지 일 에서 일어난 건강주민운동을 

상으로 하 다. 연구를 한 심층면  상자

들은 건강주민운동에 실제로 참여하 으며 주된 

역할을 수행하 던, 주민 리더 3명, 청년활동가 

3명, 체육학 공 학교수 1명으로 총 7명으로 

하 다.

 2)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주로 심층면 을 통해서 진행했다. 

심층면 에 한 자료수집을 해 사업 추진 주

체들을 상으로 면담을 수행하 다. 심층면 은 

활동이 충분히 진행된 이후인 2020년 2월에서 

2021년 12월 사이에 진행되었다. 면담은 문헌고

찰을 통해 얻은 자료를 기 로 사 에 작성한 

주요 질문 항목에 따라 수행하 다. 심층 면 의 

조사내용은 건강주민운동의 진행 과정, 주민주

도성, 건강주민운동의 발 가능요인 등이다. 질

문내용은 모든 면 은 심층면  상자의 동의를 

받아 기록하여 분석하 다. 주요 질문내용은 다

음과 같다. “자기소개를 포함해서 강북구 건강주

민운동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와 어떤 활동으로 

참여하셨는지 설명해주십시오.”, “활동하면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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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주십시오.”, “건강

주민운동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과 아쉬웠던 ,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정부지

원이 단된 이후 강북구 건강주민운동이 지속

되었던 시기와 재 시기의 활동에 변화가 있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해주십시오.”, 

“건강주민운동이 지 처럼 발 할 수 있었던 이

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입장

에서 앞으로 148마을에 바라는 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등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건강주민운동에 활동가로 참여하면서 

변화하는 장을 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  

수행하 다. 이는 연구 상의 변화양상을 섬세

하게 악할 수 있으며 수집된 자료를 장의 

맥락에서 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3) 연구도구

  심층면  상자들에게 비구조화된 면담을 실

시하기 한 면 지침을 작성하 다. 면 지침은 

연구자가 정보 제공자들로부터 비슷한 종류의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을 허락받는 목 으로 작

성되었다. 면 지침 작성 Anselm과 Juliet[10]의 

면담지침을 참고하 다.  면  시에 연구자가 

수월하게 답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탐색 인 

질문목록을 미리 작성하 다. 질문목록은 사  

문헌 고찰을 통해 얻은 기록과 연구자가 장에서 

찰하며 기록한 메모 등을 참고하 다. 심층면

 자료 수집을 할 때 고려할 은 Benjamin과 

William[11]이 제시한 다섯 가지 을 숙지하

다. 이론  발달에 의한 자료의 생성, 자료 수

집의 융통성과 연속성, 새로운 자료가 생성하지 

않을 때까지 자료 수집을 계속하기 그리고 부정

이고 이탈된 경우 찾기를 따랐다.

 4) 자료분석 방법

  질  자료에 한 분석은 문헌고찰, 심층면담, 

장 연구로 수집된 자료들을 체계 으로 정리

하고 분석된 자료 안에서 특징  의미와 주제 

그리고 규칙을 찾고 해석해내는 과정으로 

Michael과 Matthew[12]의 자료 분석 방법을 따

랐다. Michael과 Matthew는 질  자료 분석 시에 

자료 축약 작업, 자료 배치 작업, 자료에서 의미 

도출하는 작업 그리고 해석하는 작업 등 이 세 

가지를 최소한 거쳐야 할 작업이라고 정의하 다. 

따라서 수집된 자료는 첫째, 자료를 요약하기 

해 연구목  그리고 내용과 련성이 높은 부

분들을 심으로 정리하 다. 둘째, 맥락에 알맞은 

핵심 단어와 문장을 추출한 후에 동일 범주별로 

자료를 배치하 다. 마지막으로 배치된 자료에서 

보이는 특징들의 맥락  의미를 분석하여 효과

이고 효율 인 안을 도출하고자 하 다. 분

석결과에 한 신뢰성과 타당성 검토를 해서 

Yvonna와 Egon(1985)이 제안한 질  연구의 신

뢰성 거를 지키기 해 동료 연구자들의 조언과 

지 을 참고하 다. 이를 해 연구 분야나 학문 

배경이 유사한 학교수와 동료를 선정하여 자료 

분석과 해석에 한 조언과 평가를 구하 다. 

연구결과

1. 148마을 건강주민운동의 경과

 1) 정부 주도 사업 과정

   (2012년 3월 ~ 2012년 12월)

  148마을 건강주민운동의 정부 주도 사업 명칭은 

서울시 건강친화마을 만들기 다. 사업 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148

번지가 사업 상지로 선정된 이유는 강북구의 

건강 형평성 지표가 서울시 내 다른 지역의 지

표와 비교하 을 때 낮고, 그  번2동은 표 인 

소득층 집 지역이었기 때문이었다. 148번지는 

주민 이동률이 낮은 주택 집지역으로. 강북구 

보건소, 오동근린공원, 북서울 꿈의 숲 등의 자

원과 인 해 있다. 강북구 건강친화마을 사업의 

추진단으로는 강북구에 치한 돌산공동체, 두

루두루 배움터 그리고 강북구 보건소로 구성되

었다. 사업의 목표는 “지역주민·활동가·보건소의 

치를 통한 마을 내 주민 조직체의 확립, 마을의 

건강 형평성  건강 생활 실천도 향상,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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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경제공동체 운 ”이었고, 사업의 비 은 

“주민들이 스스로 운 하는 건강한 마을 공동

체” 다. 사업 추진 략으로 ‘주민조직화’를 활용

했다. 주민조직화(Community Organizing)는 미

국의 빈민 조직운동가 ‘솔 알린스키(Saul D. 

Alinsky)’의 이론에 기반한 략으로, 지역주민

들이 자신과 지역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주민의

식’을 가지고 지역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해 주민들의 힘을 모

으는 것이다. 기존의 건강증진사업들과는 다른 

략인 주민조직화를 통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의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 고, 주민활동가를 통하여 

보건소, 문가, 주민 등 사업 주체들 간의 매개자 

역할을 하 다는 에서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비 기간이 부족하 고, 사업 정체성이 불분명

하 으며, 사업 성과의 측이 어려웠다는 에

서는 시범사업으로서의 한계가 분명하 다.

 2) 정부 지원 중단 이후의 지속 과정

   (2013년 1월 ~ 2017년 11월)

  강북구 번2동 148번지에서 진행된 서울시 건

강친화마을 만들기 사업은 조기 종결되었다. 

정된 사업 기간은 3년이었으나 1년 만에 종료되

었고 사업의 목 과 주체가 변경되면서 복지마

을사업이 되었다. 마을 조사단, 방범단, 소모임 

등의 주민 활동은 사라지고 사랑방도 문을 닫았다. 

그 후, 사업에 참여했던 주민  일부가 2013년 

주민조직 ‘오패산 동조합’을 결성해서 반찬가게 

운 , 생필품 공동구매 등 주민들의 필요를 충

족시키기 한 활동에 하여 논의를 진행하

다. 2014년 이후, ‘오패산 동조합’은 다른 주민

조직과 력 활동을 개하 다. 학부모들이 운

하는 작은 도서  ‘마을 꿈터’, 꽃을 사랑하고 

꽃길을 가꾸는 모임 ‘오동 우정회’, 여기에 마을 

활동에 심을 가지는 청년들까지 결합하여 마을 

축제를 기획하고 수행하 다. 청년모임이 심이 

되어 월간 걷기 행사, 화상 회, 인문학 강좌, 

마을 축제를 개설하고 청소년 활동을 시작하 다. 

주민들은 정기 인 회의를 통하여 주도 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 다. 2014년 5월에는 

주민들과 청년들이 함께 마을 사랑방 ‘건강의 

집’을 개소하 다. 건강의 집에서 주민 자조 모임, 

문화 술 활동, 정기회의 등 다양한 주민모임이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주민들은 독거노인들의 

집을 찾아가서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도배 등 집

수리를 해드리며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고 

건강 상담을 제공하 다. 주민 리더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청년과 청소년 등 새로운 건강주민운

동의 주체가 발굴되었으며, 정부지원이 단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하 다는 에서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보다 구체 인 지역사회의 물리  

환경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한

계가 있었다.

 3) 정부 지원 중단 이후 발전 과정

   (2017년 11월 ~ 2020년 12월)

  이후 건강주민운동은 소모임  활동의 지속을 

넘어 주민이 주도 으로 장기 인 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구체 인 변화를 한 활동으로 확

되었다. 이 시기 사업의 목 과 목표, 활동내

용과 성과에 해서는 표로 정리하 다(Table 1).

  (1) 마을 사랑방 건강의집

   주도의 정부 사업 이후부터 계속해서 건강

주민운동의 심은 마을 사랑방 ‘건강의집’이었

다. 다양한 주민들과 청년들이 모여서 소모임을 

하고 여러 활동을 한 회의를 진행하면서 건강

의집은 거  역할을 하 다. 청년들과 주민들의 

모임이 다양해지면서 청년들이 거주하는 공간으

로도 사용되었다. ‘오패산 청년 게스트하우스’라는 

이름을 짓고 청년들이 함께 거주하며 각자의 활

동을 지속해 나아갔다. 주민과 청년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공간이 되었다. 건강의집은 주민들의 

놀이터, 청년들의 놀이 공간에 이어 청년들의 

주거 공간으로 지속 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 

외에도 아이들과 함께 하는 화상 , 학부모 

모임, 우쿨  연주 모임, 청년 게스트하우스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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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eriodic characteristics of health community organizing in: 148 village, Gangbuk-gu, Seoul

Classification
Initiation period

by government support

Maintenance period 

after discontinuation of 

government support

Development period 

based on residents-driven project

2012.03-2012.12 2013.01-2017.11 2017.12-2020.12

Objectives
Lifestyle changes through the health 

community organizing project 

Residents-oriented health 

community organizing

Community organizing based

on lifestyle improvement

Goals

․Restoration of community

․Health inequality reduction

․Improvement of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Continuous gathering of residents

․Discovery and evolution of 

subjects

․Voluntary local activity

․Improvement of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Consultation long-term village 

development process

․Achievement vision of village

Manpower
․Paid full-time activists: 3 people

․Paid part-time activists: 2 people

․Paid part-time activists : 1 person

 (Temporary employment during 

public offering project from local 

government) 

․Unpaid activists (2 young persons 

from the community)

․Volunteer activists

  (community residents)

Activities

․Community health survey

․Health cafe operation

․Humanity course

․Small groups(yoga, barista, etc)

․Village gathering place 

(Maeulsarangbang) opened 

․Village festival and event 

  (Sunday Park)

․Starting Adolescents activities 

․Small groups(ukulele, movie, etc) 

․Village gathering place 

(Maeulsarangbang) continued

․Adolescents health promotion 

activities 

․Youths’ housing project

․Founding of regional regeneration  

social enterprises

․Seoul-City urban regeneration 

project

․Community center 

  (Maeul hwallyeokso)

Performances

․DIscovery of village gatherings 

through different approach from 

existing health promotion project

․Facilitation of communication 

between subjects by activists

․Approach considering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Empowered community leaders

․Discovery and evolution of new 

subjects (youths, adolescents etc)

․Persistence of residents’ activities

․Residents-oriented health 

community organizing

․Attempting residents-driven urban 

regeneration 

․Community center (Maeul 

hwallyeokso) management 

independently 

Significance

․The first attempt at village 

community project of Seoul

․Community approach for health 

problem solving

․Providing ideas about design on 

the community public health 

interventions

․Health community organizing by 

voluntary residents

․Existing residents getting together 

with youths

․Possibility of bottom-up health 

promotion movement

․Persistence of residents-oriented 

community activities

․Urban regeneration movement 

seeking to create physic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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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소년 건강증진 활동 일상연구소 말랑말랑

  ‘일상연구소 말랑말랑’이라는 이름의 청소년 

건강증진 활동은 강북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기획되었다. 이 활동은 청소년들의 인 인 건

강증진을 하여 단순히 신체 인 근보다는 

문화 술  공동체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일방 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 스스로가 건강한 

삶의 조건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활

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강사로 참여한 지역 청

년들과의 계를 만들어가면서, 이를 시작으로 

여러 지역주민과 계를 맺어 갔다. 이러한 계 

맺기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느끼는 과정이 되었다. 한 계 형성을 심에 

둔 활동을 기반으로 로그램을 진행하 다. 여

기에 문화 술 활동, 신체활동, 공동체 활동을 

덧붙 다. 삶을 아우르는 통합 인 활동으로써 

건강증진 사업을 기획하 다. 그 외에도 만들기, 

요리, 운동, 지역사회 주민과의 만남과 같은 활

동들을 진행하 다. 매년 활동을 거듭하며 청소

년들과 지역사회의 계성이 증진되었고 단순히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이라는 목표 이상의 성

과물들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활동이 이어져서 보건소와 구청과 같은 

공공기 , 푸른존 청소년 상담기 , 건강의집 청

년활동가들, 주민들이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과 

함께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을 진행하 다. 일상

연구소 말랑말랑, 공부방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

품 달  교육강사 견, 심리상담 등의 단일 

로그램들을 포 하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건강한 삶을 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건

강울타리네트워크 건강삶터네’라는 이름의 의

체가 만들어졌다. 의체 이해 계자들간의 깊은 

계가 형성되었고 그로 인해 사업도 이어졌다.

  (3) 청년 주택 사업

  ‘터무늬 있는 집’은 2018년에 시작된 사회투자

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는 비 리 재단법인 의 

시민출자형태의 청년주택 기 사업이다. 148건강

주민운동을 함께한 청년  일부는 2016년부터 

공동생활을 해왔다. 집이 없는 청년들의 자발  

공동체로 시작한 공동 주거가 재단을 만나면서 

‘터무늬 있는 집’이 되었다. 한국의 집값은 터무

니없이 비싸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값이 터

무니 있어야 한다는 의미와 함께 땅에 무늬를 

새긴다는 의미를 담아서 ‘터무늬 있는 집’이 되

었다. 시민출자기 으로 1호 집을 마련하고, 이

어서 2호 집이 경기도 부천에, 3호 집은 LH공사의 

지원을 받아서 매입 임  주택의 형태로 마련하

다. 입주한 청년들은 동네 청소를 하면서 주

민과 어울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4) 지역재생 사회적기업 로컬엔터테인먼트 협동조합

  청년 공동체 활동과 건강주민운동을 이어온 

청년 주체들은 지역 자립 재생을 표방하면서 

2018년 1월에 사회 기업 로컬엔터테인먼트 

동조합을 설립하 다. 일상의 술을 통하여 치

유의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목표 아래에 지역의 

청년들이 심이 되어 활동하 다. 

  ‘아트’에 ‘리사이클링’을 합친 ‘아트사이클링’이란 

이름의 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로젝트는 축

제와 지역의 쓰 기 문제를 결합한 것으로, 지

역의 쓰 기를 활용하는 지역축제 다. 그 외에 

지역을 즐겁게 하는 활동으로 버스킹, 술 공

연을 하고 있다. 

2. 건강주민운동 발전가능요인

 1) 세대를 넘나든 주민 관계 형성

  “집에 가게를 하다 보니 에 찾아가면 어르

신들이 말을 많이 해주셨어. 그리고 인건비가 

많이 나갈 땐 재료만 받고 일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건강친화마을 방범 로서 8시부터 일하고 

마을 내에서 쓸 지역 화폐 사용 련된 조사 한

다고 30분 이상 어르신들과 얘기 나 게 되면서 

마을 활동을 시작하게 어요.”(주민리더1)

  “청년들이랑 함께 하는 로그램까지 가지 않

아도 청년들이 와서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활

력인거야. 뭘 하든 청년들하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해야지.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하지 못 하더라도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하고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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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보는 자체가 즐거

워. 서로 만나서 인사하고 그 정도만 해도 행복

해.”(주민리더2) 

  “그래서 내가 건강의집 가서 어울려요. 게 

은 사람들 에 가 나랑 놀아 까? 나도 어디 

가서 은 사람과 만나서 같이 활동하고 얘기 

나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청년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좋아요. 그 지. 이런 

교류 공간들이 필요하지. 경로당 같은 곳에 가면 

나이 많은 노인들만 앉아서 고스톱치고 있지요. 

세 가 어울릴 수 있어서 좋죠.”(주민리더2)

  강북구 건강마을운동은 특정 연령 만이 아닌 

여러 세 에 걸쳐 계를 형성하 다. 마을의 

리더들은 청장년들은 물론 어르신까지 극 으로 

소통하면서 어르신들이 청년들을 이해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동기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건

강의 집’은 여러 세 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작동하 다. 어르신들은 경로당이 아닌 건강의 

집에 나와 은 활동가들과 건강주민운동에 참

여하 다. 이러한 여러 세 에 걸친 계 형성은 

건강주민운동이 더 많은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요인이 되었다.

 

 2) 주민의 이해관계에서 출발

  “ 반에 마을을 조사할 때 최고 우선순 를 

여쭤보니 병원, 약국, 시장 등을 필요로 하시더

라고. 형마트는 큰돈을 가져가야 하는데, 구멍

가게 같은 데는 돈 많이 안 가져가고 가볍게 사

드실 수 있잖아. 그런 데가 생기면 좋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될 수 있으면 마을에 큰 회 이 

생겨서 어르신들이 쉬기도 하고 진료도 받으셨

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여기 주변 땅값이 그리 

비싸지 않잖아. 공기도 얼마나 좋아요.”(주민리

더1)

  “ 희의 사례는 독특하다고 생각해요. 경제  

이유나 일과 련된 불편한 이 이유가 되어 

자발 으로 같이 살게 된 경우에요. 를 들면 

최근에 공동 주거를 정책 으로 많이 지원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편승하여 같이 살게 된 

것이 아니고 나름의 경제  조건, 하는 일, 지역

풀뿌리시민운동과 같은 가치가 맞물려서 우연하

면서 독특하게 자체 으로 만들어졌어요.”(청년

활동가1)

  “ 희가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는데 나이가 

조  들면서도 거기에 맞게  한편으로는 발

한다는 것이 규모나 그러한 발 이 아니라 나이나 

생애주기에 맞게 살아가는 방식을 거기에 맞추

어가면서 간다면 우리가 이러한 생활들이 지속 

가능할 거 같고”(청년활동가1)

 

  강북구 건강주민운동은 문가나 활동가의 의

견이 아닌, 주민들의 이해 계로부터 시작하 다. 

주민리더들은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조사하여 욕

구에 기반한 우선순 에 따라 마을 활동을 시작

하 다. 청년주택사업도 자신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를 기반으로 자발 으로 

함께 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주민의 이해

계에 출발한 문제들은 주민들이 문제를 자신의 

일로 인식하고 극 으로 활동하도록 이끌었다. 

더 나아가 주민들은 주민운동을 생애주기에 맞춰 

발 시킨다면 지속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3)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혼자 있다면 돈을 모은다는 것이 굉장히 어

려운 일인데 함께 살면 비용이 감되니까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는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개인만의 

공간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 은 

혼자 형성하고 있지만 가능성의 실마리가 생기면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꿈을 

꿔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재미있게 운 하는 것을 상상해요. 사람들

과 마주침이 일어나니까 여러 가지 꿈을 꿀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것 같아요.”(청년활동가2) 

  “ 는 앞으로 희가 차 성장해가면 좋겠어요. 

왜냐면 집도 좁은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사는데 

차츰차츰 상황이 나아졌으면 좋겠고 여러 집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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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서 일도 늘려가며 경제  여유도 늘어나서 

진 으로 삶의 질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고, 

한편으로는 이런 식의 다발 인 공동체를 띈 그

룹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희가 

그런 감이 되었으면 해요.”(청년활동가1)

  “폐쇄 으로 소수 사람이 모여 사는 것이 아

니고 조  더 열린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이 함

께 어울려 살아갈 터 을 만들자는 생각을 했어

요.”(청년활동가1)

  청년들에게 주거문제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

려운 문제다. 청년활동가들은 함께라면 공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이러

한 믿음은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소

통하면서 형성되었다.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청년들은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해 공동체를 

형성하여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을 가진 집을 공

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 다. 이들은 지

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열린 공동체로 발 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4) 외부에 의존하지 않은 주민의 자발성

  “마을 주민들의 활동이 이미 있었고 지역축제와 

조도 잘 되었죠. 처음의 생각했던 로 마을의 

활동이 이미 있었고 연결되었죠. 우리끼리 외따로 

행사 진행한 것이 아니라 지역과 결합이 되었죠. 

다른 곳은 공원이에요. 놀이 을 벌이면 사람들이 

로 하게 되었어요. 강북구는 찾아오셔야 했고, 

주민들과 업이 필수고 보건소와의 업이 필

수 죠.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 취지가 맞지 않

는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주민들의 활동을 

학에서 뺏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과정을 의해냈죠.”( 학교수)

  “ 학이 주민들과 함께했을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도 배울 수 있었죠. 주민들이 잘하는 부

분을 외부인이 건들면 침략일 수도 있죠. 특화된 

로그램을 할 때 우리끼리 해야 하는지 학의 

도움이 필요한지 먼  조율을 해야 해요. 일장

일단을 찾아서 학이 들어갔을 때 체계 인 

문성, 학생들이 참여의 장 을 미리 검토를 

해 야죠. 학이 빠져나갔을 때 공허함은 미리 

알고 있어야 해요. 학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건지 자치 으로 할 수 

있는 건지를 확인해야지요. 자치 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겹쳐서 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일 수 

있죠. 마을 안에 자체 인 활동으로 남는 것이 

궁극 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마을 기업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죠. 돈이 끊겨도 만들 수 

있는 자생력을 만들어야죠. 마을 공동체 활동도 

끊길 수가 있으니까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활동이 

이어지지 않았을 때 허무해지니까.”( 학교수)

  강북구에는 학의 지원이 있기 부터 주민

들에 의해 자발 으로 건강주민운동이 지속되어 

오고 있었다. 학이나 보건소는 최 한 주민들의 

활동을 견인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도록 

결합하 다. 주민들의 문제를 외부에서 해결해

버린다면, 주민운동은 더 이상 발 될 수 없다. 

학은 주민들이 도움이 필요한지를 조심스럽게 

확인하 고, 가능한 한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이를 해서는 

민 학 서로 간의 신뢰와 업이 요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외부지원이 단된 이후에

도 주민들에 의해 건강주민운동이 지속될 수 있

었다.  

 5) 공공성에 기반한 활동

  “사람들이 이곳에서 도란도란 얘기할 때, 가꿔진 

꽃들을 보며 좋아하실 때,  이곳에서 마음의 

치유를 하러 오신 분이 기뻐하실 때죠. 고시 시

험 쳤다가 온 학생이 이곳 왔다 가서 시험에 붙

었다고 다시 찾아오시는 등 사연도 많아요. 이

게 여러 분들이 이곳을 좋아하실 때 제일 행

복하고 보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에서 행복을 

찾고 지식을 많이 배워서 행복하겠지만, 제가 

지  일하면서 얻은 행복도 그들과의 행복의 가

치와 같다고 생각해요. 마을 활동을 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을 

숲길을 가꾸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무가 다 죽어

가는 걸 아는데 그냥 둘 수가 없어. 지 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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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어서 한계에 이르러 가지고 옛날엔 혼자 했는

데 요즘에는 구청에서 사람 몇 명 지원해주셔서 

같이 일하고 있어요.”(주민리더3)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서 착한 일을 하려고 

했던 일은 아니에요. 청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데 희는 이웃과 어울려 

살아가며 우리 일을 찾아보고자 했어요. 운 좋게 

마을 축제, 주민 공동체 활성화, 청년 주택 등과 

같은 공공 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었고 그 활동

들이 우리 삶을 지탱해주었고  공익이 부합하는 

일이었어요. 개인의 안 만을 돌보지 않고 지역에 

정주하고 일하고 이웃들과 어울리는 삶이 지역

사회를 돌보는 일이 되어 뜻깊죠.” (청년활동가2)

  주민리더는 본인에게 돌아오는 인 이익이 

없어도 꽃길을 찾아온 이들의 행복을 해 꽃길을 

가꾸었다. 한 청년들은 공공 로젝트를 수행

하며 그들의 삶 자체를 지역사회 변화의 원동력

으로 만들었다. 이처럼 강북구 건강주민운동의 

주민리더와 청년들은 개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 

체를 한 활동을 개해 나아가면서 보람을 

느 고, 이는 공공성을 가진 다른 활동으로 발

해 나갔다.

    

 6) 지역에 기반한 주민 지도력의 발굴

  “마을에는 분명히 오래 부터 활동해오고 주

민들을 살펴온 기존 리더가 있어요. 148마을은 

오랫동안 통장 활동을 해온 리더와 종교 활동을 

심으로 주민들을 만나오면서 리더로 역할 하는 

분들이 있었죠.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필요시 

력하기도 하는 계입니다. 부녀회를 이끄는 

리더분도 계셨어요.  소상공인으로 주민들을 

만나 리더 역할을 하는 분도 있었구요. 여러 리

더분들이 만나는 주민들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

에 매끄럽게 력되지 않기도 했지만 서로 각각 

주민들을 표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반 하고 

있었습니다.”(청년활동가3)

  “마을 공동체는 결코 한 가지 이념이나 생각 

소수 혹은 한 사람의 리더를 심으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오랜 기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종교, 

사상, 정치, 가치 , 생활 등이 얽힌 복잡하고 다

양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 속에 리더도 여러 

사람이고 그 여러 사람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이

끌어갑니다. 결코 한목소리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그것을 오히려 인정하고 각 리더들을 

그 로 존 하고 만나가는 것이 마을의 화합에 

요합니다.”(청년활동가3)

  강북구 건강주민운동의 리더는 마을 외부의 

문가가 아닌 마을에서 발굴되었다. 한 건강

주민운동 이 부터 각자 자신의 조직에 속한 주

민들을 만나며 주민들을 표해온 리더들도 존

재하 다. 이처럼 지역에는 소수의 이념이나 리

더가 아닌 매우 다양한 무리와 리더가 있다. 건

강주민운동의 활동가는 주민들을 만나면서 이러한 

다양한 리더들을 지속 으로 발굴했다. 한목소

리로 의견을 모아가기보다는 이 게 발굴된 리

더들을 인정하고 존 하 고 그들을 지도력으로 

세우면서 건강주민운동은 확 되었다.

고  찰

  심층면 을 통한 자료수집과 질  분석을 통해 

정부지원이 단된 이후에도 강북구 건강주민운

동이 발 할 수 있었던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세 가 함께하는 주민 계를 형성

해야 한다. 강북구 건강주민운동은 마을 사랑방 

건강의집을 거 으로 청년들과 장년층, 어르

신까지 교류하고 계를 만들어갔다. 다양한 세

가 교류하면서 계의 폭이 확장되고 건강주

민운동에 함께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는데, 이는 

교류하는 이웃의 수가 많아질수록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정 인 향을 주고, 여러 세 를 

아우르는 계를 통하여 정서 인 교감과 유

감이 형성됨과 동시에 네트워크 활성화가 지역

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의 가용성을 높이고 사회  

자본을 형성하기 때문이다[13-15]. 이는 지역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한 다양한 자원으로 연

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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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주민의 공통된 이해 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주민들의 각자의 이해 계는 주민들을 움

직이는 계기가 되며, 개인의 이해 계  많은 

부분은 결국 지역의 이해 계와 연결된다[3]. 지

역의 이해 계에 한 공통된 문제의식과 그것

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동안 공동체가 

형성된다[16]. 강북구 번동 주민들도 자신들의 

욕구에서 출발하여 그것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건강주민운동을 차 개해 나

아갔다. 

  셋째, 공동체 의식은 구성원들이 소속감을 가

지고, 함께 하고자 하는 헌신이나 의지를 통해 

구성원들이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거라는 공유

된 믿음이다[17]. 강북구 건강주민운동 청년들에

게는 개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주거문제에 

하여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는 공동체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 의

식은 주거환경에 한 주민들의 만족감을 높이고, 

이웃과의 교류를 증진하고,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에 한 개인  집단의 역량강화를 주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18]. 결과 으로 지역사

회의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은 지역의 문제 

해결을 한 다양한 활동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데 정 인 효과를 주었다[19]. 

  넷째, 외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주민의 자

발성이 건강주민운동을 지속가능하게 한다. 자

발성이 없는 상태에서의 외부지원이 섣부르게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주민운동을 퇴보시키게 

된다. 행정기 에서 주도하는 부분 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계나 주민운동의 본질 인 부분보다는 

참여한 주민들의 숫자나 외 인 변화등 양 인 

성과에 주목하기 때문이다[20]. 이와 반 로 강

북구는 건강주민운동 주민의 주체성을 해치지 

않도록 신경쓰면서 지원을 제공하 다. 방아골 

복지 의 사례에서도 보면, 로그램을 주민 

심의 으로 운 하고자 성찰하는 부분이 주민 

공동체강화의 성공 인 요인이었다[21]. 이처럼 

건강주민운동에서는 주민들이 주도 으로 조직

화하고 주민 스스로 역량개발에 힘쓰는 것이 

요하다[8].

  다섯째, 공공성에 기반한 활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공공성이 강하면서도 지역사회 정체성이 

높은 단체들이 다른 조직에 비하여 사회  향력 

는 조직의 외연이 크다는 면에서 지역사회 연

결망의 구심  역할을 한다[22]. 148번지 건강주

민운동은 공공성을 띈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지

역사회에 심을 갖게 되고 이웃을 만나 계를 

쌓고 보람을 느끼며 지역에 한 애착을 가지게 

되었다[23]. 

  여섯째, 지역 기반의 주민 지도력을 발굴해야 

한다. 강북구 건강주민운동은 주민만나기를 통해 

기존의 지역 조직의 리더들과 새로이 지역에서 

찾은 리더들을 심으로 진행되었다. 지역 기반의 

리더는 외부의 문가에 비하여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외부의 문가는 그 지역에 거

주하는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보다 문

제에 하여 실하지 않고 떠나면 그만이기 때

문에 지속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건강주민운동이 

지속되려면 같은 처지에 있는 지역 주민 에서 

지도력을 발굴해야 하고 그들이 민주 인 주민

리더로 성장해야 한다[3].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건

강주민운동을 장기 으로 찰하여 건강주민운

동이 정부지원과 함께한 개 과정, 정부 지원 

단 이후의 지속 과정, 이후의 발  과정을 차

례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단계  과정 연구는 

건강주민운동 단계별로 시사 을  수 있다. 

둘째, 활동가로써 건강주민운동에 직  참여하며 

가까이서 찰한 내용을 연구했기에 장의 

실을 잘 반 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셋째, 건강주민운동에 한 질 연구로, 양  연

구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발 가능요

인에 한 맥락을 제시하 다. 하지만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장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가진다. 첫째, 연구비 지원없이 일부 

주민리더, 청년활동가, 학교수만을 상으로 인

터뷰를 진행했기에 건강주민운동의 다양한 참여

자의 목소리를 담기에는 부족하다. 둘째, 내부자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활동가로써 장에서 

함께 활동하며 연구 상과의 계가 형성되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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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이지 못한 시각이 반 되었을 수 있다. 

셋째, 도시, 수도권, 다세 주택 집 지역의 특

성을 지닌 강북구의 번동을 상으로 진행되었

기에 다른 특성을 지닌 지역에는 일반화하기 어

렵다. 따라서 향후에는 다양한 지역에서 학계와 

공동연구를 통한 규모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요  약

  이 연구는 정부지원이 단된 이후에도 건강

주민운동이 발 해 나아간 과정과 강북구 건강

주민운동의 단계별 특징을 분석하고 발 가능요

인을 도출하는 것을 목 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상은 강북구 148번지에서 일어난 건

강주민운동에 실제로 참여하 으며 주된 역할을 

수행하 던 참여자들이다. 건강주민운동의 진행 

과정, 주민주도성, 건강주민운동의 발 가능요인 

등에 하여 심층면 을 통해 조사하 다.

  연구 결과, 정부지원이 단된 이후에도 강북구 

건강주민운동이 발 할 수 있었던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 를 넘나든 주민 계가 형성되

었다. 둘째, 주민의 이해 계에서 출발하 다. 

셋째,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넷째, 

주민의 자발성을 바탕에 둔 외부지원이 있었다. 

다섯째, 공공성에 기반하여 활동하 다. 여섯째, 

지역에 기반한 주민 지도력을 발굴하 다.

  외부의 지원 없이 주직조직화의 원칙을 따르는 

건강주민운동은 지속  발 이 가능하며, 주민 

심의 건강주민운동으로 발 하려면 이 연구에서 

도출한 성공 요인을 반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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